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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대 이전의 조선과 일본의 교류에 있어서, 왜관（본고에서는, 17세기 이후 부산지역에 설
치된 일본인 거류시설 및 구역을 가리킨다）은 중요한 거점이었다. 특히 1678년에 창설된 초
량왜관은, 11만평이나 되는 부지에 500명 정도의 일본인이 상주하여, 외교나 무역 등에 관
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.
근세 마지막 조선통신사가 쓰시마까지 파견된 1811년, 이 초량왜관을 제재로 하여, 부산근
교의 김해거주 실학자 이학규（1770～1835）가「초량왜관사」（『낙하생집』冊9、1811년 
제작）라는 連作詩（죽지사풍의 七言詩20首）를 지었다. 이「초량왜관사」는, 19세기 초두
의 왜관의 경관이나, 왜관주변지역에 유포되어 있던 일본에 대한 이미지나 지식을 엿볼 수 있
는 흥미로운 작품이다. 본고는, 이「초량왜관사」의 全詩篇에 대해서 주석을 시도한 것이다.
「초량왜관사」에는, 왜관의 연혁이나, 왜관내외의 풍경, 수입품이나 수출품, 일본인의 풍
속, 일본의 먹거리와 식물, 후지산과 비와호（琵琶湖）, 일본의 오사카나 교토, 천황 등 다양
한 재제가 다루어지고 있고, 일본말을 조선의 한자음으로 표기하는 기교도 확인되고 있다.
또, 1719년 조선통신사인 제술관 신유한（1681～미상）의 일본견문록『해유록』 및 『해
유견문잡록』으로부터의 명료한 영향이 보이고 있어, 조선에 있어서의 일본에 관한 정보유통
의 일단을 알 수 있다.
「초량왜관사」는, 왜관이나 일본을, 이국정서나 호기심이라는 감각으로 다루고 있다. 이러
한 시의 양상에는, 쓰시마와의 무역 등으로 일본의 문물이나 식문화가 유입되는 등, 경상도남
부와 쓰시마・일본과의 밀접한 관계가 투영되어 있다고 생각된다.
본고는, 2010년도 오사카대학 문학연구과 공동연구 「중근세日朝교류사의 학제적 연구」
（대표：이가와켄지）와 2011 년도 「조선한문학과 중근세일본」（대표：고야마린타로）의 성
과의 일부이다. 2011년도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행해진 워크숍 「同/異로서의　초량왜관」
（부산대학교, 2012년1월28일）에서는, 부산대학교의 김동철 교수・양흥숙 교수와 함께 「초
량왜관사」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하였는데, 본고는 이러한 토론의 시사를 얻은 바 크다.
또, 「초량왜관사」를 포함해 19세기 초두의 왜관을 통한 조선과 일본과의 문화교류에 대해
서는, 공동연구의 멤버 중 한 사람인 김성진교수에게 「부산왜관과 한일간문화교류」（『한국문
학논총』22호、1998년6월）를 비롯한 연구가 있으므로, 그것을 참조하기 바란다.
